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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애국심�부족�타령은�그만하고

주낙영�경주시장의�애국심부터�키워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시의원

들이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철주야 공무에 바쁘게 시달리다 . 

보면 깜빡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태극기 선양을 위해서 황성공원에 미터 높이의 초대형 태56

극기 게양대가 필요하다며 혈세 억 원을 사업비로 책정하던 모습과 너무나 상반돼서 제헌7

절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이번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인사는 주낙영 시장 이동협 시의회 의장 임활 시, , 

의회 부의장 이철우 시의회 전의장 박광호 시의원 한순희 시의원 최재필 시의원 정성, , , , , 

룡 시의원 들이다.

이를 보도한 기자는 제헌절 당일 일일이 자택을 방문하여 태극기 미게양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조사 대상은 태극기 게양대 사업 예산을 적극 추진한 인사에 국한했다고 한다 우리는 .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추진한 주요 인사가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면서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현재 경주시는 시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사업비를 억 원 이하로 축소하여 황성공원의 3

김유신 장군 동상 앞에 높이 미터의 게양대를 건설하고 있다 올해 월 일 이곳에 태극30 . 8 15

기가 걸리면 경주시장 및 시의원들의 가짜 애국심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중단해 예산을 아껴 의미 있는 곳에 .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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